
한국은 요즘 이슬람권에서 관광으로 엄청 뜨는 나라입니다. 한류 드라마나 케이팝으로 많이 알려

져서입니다. 예전 팔레스타인에 취재 갔을 때 미처 무음 모드로 해 놓지 못한 제 핸드폰에서 '카

톡'이라고 알람이 울렸습니다. 그러자 주변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우와~ 한국드라마에서 울리던

바로 그것?”이랍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들도 카카오톡을 설치했는지 저를 카톡 친구로 지정한 메

시지가 날아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카톡을 주고받다니 예전엔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그만

큼 중동과 아프리카에도 한국에 대해 아는 인구가 많아진 것입니다. 더불어 한국으로 관광 오는 아

랍, 이슬람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우리처럼 평범한 관광을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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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온 이슬람 분들이 가장 괴로운 건 음식이랍니다. 한국 음식이 입에 맞고 안 맞고를 떠나 종

교적으로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슬람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소나 닭이면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할랄’이라는 과정을 거쳐 도축

한 고기만 허용 됩니다. 쇠고기나 닭고기라도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못 먹습니다. 그래서 그동

안 한국에 온 이슬람권 분들이 먹을 수 있는, 여러 번 검증된 음식 메뉴를 정리해봤습니다. 혹시라

도 이슬람 친구나 비즈니스 파트너를 맞을 일이 있다면 이런 메뉴로 모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순두부찌개입니다. 여기에 계란까지 동동 띄워주면 아주 좋아합니다. 한 번 계란을 올려

주니 자꾸 계란도 넣어 달랍니다. 두 번째는 비빔밥입니다. 다만 주문할 때 고기는 빼고 비벼주면

됩니다. 세 번째는 생선구이인데요. 먼저 밑반찬을 좌악 깔아주는데 거기에 무한 리필이라고 하면

엄청 행복해 하며 먹습니다. 이 세 메뉴가 좀 물리면 김밥 쌀 때 햄은 빼달라고 해서 주면 좋아하고,

해물파전이나 해물탕도 맵지만 않으면 잘 먹습니다. 그리고 피자, 파스타, 새우버거 등 양식류도 중

간 중간 넣으면 다들 만족해합니다. 그래도 아랍음식을 굳이 먹고 싶다는 분이 있다면 중동음식점

이 많은 이태원으로 갑니다. 아니면 명동에서 할랄 고기로 만든 케밥을 길거리에서 팔고 있으니 참

고하셔도 좋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아랍에 취재를 가면 한국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한국이라고 하면 꼭 남한이냐 북

한이냐를 물었는데 지금은 한국 드라마나 한류스타 이름을 대며 아느냐고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는 서울의 길거리, 관광지가 너무 가고 싶다고 합니다. 드라마 주인공처럼 서울 시내를 걷고 싶다고

합니다. 격세지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야 꿈도 못 꾸지만 부유한 중동의 상류층은 한국 관광을

자주 옵니다. 한번은 바레인에 사는 지인(사실은 취재원)이 한국에 관광을 오겠다고 연락이 왔습니

다. 마침 제가 한국에 있을 때라 무엇을 도와줄까 물어봤죠. 그런데 비행기와 호텔, 일정은 자신들이

다 알아서 할 테니 강남의 믿을만한 성형외과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한국 드라마 열풍으로 걸프 지

역 여성들에게 한국의 성형 수술이 아주 유명하답니다. 저는 누가 성형을 하고 싶다는 말인지 물었

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부인들”이라고 합니다. ‘아 맞다. 이 분의 부인이 4명이지.’ 한국 드라마를 본

부인들이 담합하시어 한국 성형외과 시술을 실현해 내셨나 봅니다. 저는 열심히 뛰어서 성형외과

를 찾아 상담 날짜까지 잡아 드렸습니다. 이윽고 한국에 도착한 그분들을 만나러 호텔에 찾아갔습

니다. 재력가답게 엄청 비싼 호텔의 좋은 방을 잡으셨더군요. 부인들과 아이들을 모두 소개해주셨

는데 그 인원이 20명은 족히 넘어갑니다. 아이들은 이미 유명 놀이동산과 관광지를 다니고 있었습

니다. 중동에서는 이렇게 단 한 가족만 관광을 와도 단체 관광이 됩니다. 그때 처음으로 아랍권 관



광객 중심으로 여행 가이드를 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들이 부탁한 성

형외과 스케줄은 잘 진행되었고 지금까지 조용한 것을 보니 부인들 얼굴이 더욱 예뻐지셨나 봅니

다.

이슬람권에서 오신 분을 모시고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을 보여드리러 가면 대부분 그 건물이

이슬람 모스크인줄 압니다. 우리 국회의사당 건물 모양이 모스크와 비슷하거든요. 국회의사당을

모스크인줄 알고 경건해진 이슬람 지인을 보며 저는 속으로 웃습니다. 물론 진실을 알려주긴 하죠.

그러자 그 분은 “한국이 국회 건물을 모스크처럼 지은 것은 다 알라의 뜻이 있을 겁니다. 인샬라~.”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저는 “알라의 뜻이 뭔지 몰라도 저 곳은 격전의 장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아랍 사람들이 한국 관광 온다고 하면 최대한 도와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인

식이 좋아지길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이슬람 #할랄 #한류 #관광 #모스크 #국회의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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